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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피아(22용인대)가한국여자스

켈레톤 역대 두 번째 국제대회 메달리

스트가됐다

정소피아는 2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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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연맹(FIBT) 아메리카컵 8차 대회에

서 12차 레이스 합계 2분01초95의 기

록으로 6위에올랐다

한국여자스켈레톤선수가국제대회

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지난해 11월 캘

거리 아메리카컵 3차 대회 6위 문라영

(18삼육대)에 이어 정소피아가 두 번

째다 FIBT는 주관 대회에서 6위까지

메달을준다

특히정소피아는지난해 10월전지훈

련에 합류 이제 막 국제대회에 출전하

기시작한새내기라는점에서성장세가

주목된다

이번 대회는 정소피아가 출전한 4번

째 국제대회에 불과하다 부상을 달고

뛴 지난해 11월 두 차례 아메리카컵에

서 1112위에 그친 정소피아는 올해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7위에 올라

상승세를 탄 데 이어 이날 메달권으로

뛰어올랐다

한편 앞서 23일에는 스켈레톤 신성

윤성빈(21한국체대)이사상첫월드컵

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윤

성빈은스위스생모리츠에서열린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월드컵

5차대회에서 12차레이스합계 2분16

초77의기록으로 2위에올랐다

윤성빈은 현재 이 종목 최강으로 꼽

히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리

스트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2분

16초17)에게만 060초 뒤졌다 소치올

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렉산더 트레티

아코프(러시아2분18초3310위) 동메

달리스트 매튜 앙투안(미국2분18초

3811위) 등도 윤성빈의 기록에 한참

뒤졌다

지난해 12월캐나다캘거리에서치른

월드컵 2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썰매 역사상 최고 성적을 작성한 윤성

빈은불과한달만에종목의역사에또

새로운페이지를열었다 연합뉴스

스켈레톤코리아

윤성빈은메달이어정소피아 6위 메달

26일캐나다에서열린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아메리카컵대회에서6위에올

라메달을획득한정소피아(왼쪽첫번째)가시상식에서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월드컵아메리카컵쾌거

전남도장애인체육

회상임부회장에정성

만(61사진) 부회장이

취임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

회(회장 이낙연 전남

도지사)는 최근 전남

도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이

사회를열어신설한상임부회장에정부회

장을선임했다고 26일밝혔다

정상임부회장은전북전주출생으로전

주고와 전북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주)픽슨대표이사를맡고있다 또지적장

애인복지시설 참샘동산을 설립해 운영

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에정성만씨선임

광주서구청최은숙강영미와계룡시청

최인정신아람으로구성된한국펜싱여자

에페대표팀이월드컵10위에머물렀다

한국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 시즌 세 번째 여

자에페월드컵단체전 16강에서프랑스에

4145로졌다

한국은 32강에서 약체 스페인을 4522

로 완파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레

냐노에서 열렸던 올 시즌 첫 대회 16강에

서패배를안겼던프랑스의벽에또한번

가로막혔다

16강에서 탈락한 8개 팀이 토너먼트 방

식으로 겨루는 916위 결정전에서 캐나

다를 4538 미국을 4540으로꺾었다 그

러나 세계 4강을 다투는 에스토니아에

3536으로분패해최종 10위에자리했다

단체전결승에서는올시즌국제펜싱연

맹(FIE) 팀 랭킹 9위에 올라 있는 스웨덴

이 이탈리아(2위)를 4537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깜짝우승을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펜싱여자에페대표팀월드컵 10위

서구청최은숙강영미출전

한국 양궁의 신성 민병연(19인천 영

선고)이 대선배 오진혁(34현대제철)을

꺾고실내양궁월드컵정상에우뚝섰다

민병연은 26일(한국시각) 프랑스 님에

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3차 실내 월

드컵 결승에서 오진혁을 세트 점수 60으

로 완파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 민병연

의완승이었다

민병연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정확히

9발만으로충분했다 첫세트에서민병연

은세발을모두 10점으로장식하며두발

만과녁중앙에꽂은오진혁을제압 세트

점수 2점을 가져왔다 두 세 번째 세트에

서도 민병연은 기록지 여섯 칸을 모조리

10점으로 채우며 10점 세 발과 9점 세 발

을쏜오진혁을제압했다

민병연은 8강에서도 15발을 모두 10점

만점에 꽂으며 12발 만점에 그친 세계 정

상급궁사판데르판닉(네덜란드)을따돌

린바있다

4강에서 김재형(24현대제철)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결정하는슛오프에서승리하며고비를통

과한 민병연은 기세를 몰아 단숨에 정상

에올랐다

민병연은 작년 9월 예천 진호국제양궁

장에서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일반부

선수들을따돌리고우승한신예다

그는지난달실내양궁 2차월드컵때세

계타이기록을세우기도했다

34위 결정전에서는 김재형이 브래디

앨리슨(미국)을 세트 점수 73으로 눌러

시상대는모두한국선수들로채워졌다

연합뉴스

샛별민병연 오진혁꺾고실내양궁월드컵우승

조훈현 9단<사

진>이 시니어 기

왕전에 이어 시

니어 국기전에서

도 우승을 차지하

며 시니어 바둑

클래식 2관왕에

올랐다

조훈현 9단은 26일 한국기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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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인 시니어 국기전 결승에서 서봉

수 9단을 상대로 183수 만에 흑 불계

승을거뒀다

지난해 12월 시니어 기왕전에서도

서봉수 9단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던

조훈현 9단은 시니어 바둑 클래식 사

상첫 2관왕이됐다

이번우승으로조훈현 9단은서봉수

9단과의통산전적에서 250승 119패로

한발짝더앞서게됐다 연합뉴스

조훈현 9단

시니어국기전 우승

결승서 6발 연속 10점 명중

맞수서봉수 9단에불계승


